
2 1세기 화학산업을 향한 메시지
화학산업의 최근 동향을 들여다보면 2 0세기와 2 1세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2 0세기에는 유럽 및 미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유럽의 선진 글로벌 화학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반면,

현재는 글로벌 화학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큰 흐름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

시아로 주도권이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가 세계 화학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에는 역시 중국이 자리잡고 있고, 여기에 한국과 타이완,

일본, 동남아가 밀고 당기면서 협력과 견제를 통해 아시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종동지역도 아시

아권이라고 보면 아시아의 파워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독립세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아시아와 중동은 협력을 통해 미국 및 유럽을 견제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미국 및 유럽과 협력해 상호 견제할 수밖에 없는 곤궁한 입장이다.

즉, 20세기 세계 화학시장이 미국과 유럽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2 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미국, 유럽이 후퇴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와 중동이 또다른 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4자 구도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한국 화학산업도 세계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70년을 전후해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과 자본

을 들여오고 생산제품의 일부를 다시 미국 및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성장해왔으나, 오늘날에는 프로세스를

의존할 뿐 자본의존도는 제로에 가깝고 화학제품 수출은 미국 및 유럽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과 동남아가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플래스틱과 화학섬유를 중심으로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중국 생산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역수출하고 있고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 수입시장을 두드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LG

화학을 필두로 석유화학 플랜트의 중국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플래스틱 컴파운딩 공장 건설을 확대하고 있

는 것이 대변해주고 있다.

화학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 하락이 분명하나 중국공장 건설로 세계시장에 진출하

고 있는 것은 경쟁력 강화의 일단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의 위치와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위기가 곧 기회이고, 기회가 곧 위기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세계시장 진출의 별동대 구실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날의 경쟁력 하락을 단숨에 만회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해 헛발을 짚기라도 하는 날에는 중국사

업은 물론이고 국내 화학사업 자체도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치는 듯

하면서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는 듯하면서 옆을 들이받는 대담한 전술과 현명한 전략이 요구되는 까닭이

다.

국내시장이 쇠퇴하고 국내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긴 한숨이나 내쉬는 단편적 사고에 안

주할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학제

품이 국제상품이라는 것은 화학산업 관계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국제상품이라는 특성을 잘 살

릴 수 있다면 한국시장에 안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화학저널은 1 9 9 1년 5월1 5일 첫 울음을 터트린 이후 지금까지 1 3년 동안 줄기차게 중국시장의 문을 두드

릴 것을 강조함은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화학기업들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해왔다. 자본집약적인 석유화학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국내시장이 너무 좁고 국내시장

에 안주해 2 0세기 방식의 경영을 계속한다면 경쟁력 하락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시장의 데이터화를 선도하고 세계시장의 흐름을 신속하게 전달함은 물론 선진 화학기업의 경

영기법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화학기업들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

축하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또 시장규모가 작아 독과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독과점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의 남발을 막았고, 합성수지 및 중간제품의 카르텔을 해체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해



당기업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웠을 것이나 불가피했다.

화학저널은 앞으로도 한국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며 초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학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채찍을 부탁드린다.

<화학저널 2 0 0 4 / 5 / 1 7 >


